
금강대학교 주최 제1회 국제학술회의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금강대학교가 올해 개교 1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긴 숙성 기간을 요하
는 교육 분야에서 이처럼 길지 않은 기간에 금강대학교는 적지 않은 성과를 이뤄냈습
니다. 학생 수 대비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과 공직자를 배출한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동경대와 와세다대, 코넬대와 펜실바니아대 등에서 학업을 마치고 귀
국하여 교수로 혹은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대한불교 천태종단
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종단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
고자 합니다.

금강대학교는 인문사회중심의 기숙형 대학으로서 서구의 명문 ‘리버럴 아츠 대학’들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불교인문학부’와 ‘공공정책학부’를 중심으로 소수정예의 인재
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불교인문학부의 경우, ‘불교문화연구소’를 중심으로 하버드대
학과의 공동연구와 저술을 포함한 국제적인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공정책
학부의 경우는 그동안 ‘사회복지연구소’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것에서, 금년에 이를 
‘공공정책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금강대학교는 이 두 부설 연
구기관을 통해 ‘교육과 연구’라는 대학 본연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
게 될 것입니다.

공공정책연구원 설립을 기념하여 금강대학교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후원 하에 오늘 
제1회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공공정책과 인성교육”
이 주제입니다. 익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21세기 중반으로 나아가면서 인류는 바야
흐로 인공지능의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추세에 뒤지지 않도
록, 더 나아가 이를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들의 헌신적인 노력, 그
리고 全국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과학기술의 발전은 진정한 의미
의 인류문명 진보에 기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려면 과학기술의 
발전과 활용에 있어서 인문사회과학과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합니다. 오늘 학술회의에
서 이에 관한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이 전개될 것을 기대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공공정책연구원의 제1회 국제학술회의를 격려와 축하, 기
조발제, 그리고 논문 발표·토론·사회를 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들께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랫동안 공직과 학계 등에서 쌓아 오신 경륜과 전문지
식을 바탕으로 공공정책연구원을 도와주고 계신 연구위원님들과 자문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인원 제한 
때문에 부득이 참석하시지 못한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후일의 기회를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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